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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제19대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 개최

- 지역사회 각계각층 역량 결집, 22일간 총력전 예고 -

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(위원장 박완주) 제19대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첫 회

의가 4월17일(월) 오후 1시, 충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렸다.

이날 회의에는 박완주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공동선대위원장, 각 부문별 

선대본부장, 대변인단 등 20여 명이 참석해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임하는 각오

와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.

박완주 상임선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“일찍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와 

같이, 이번 선대위는 ‘용광로선대위’, ‘매머드급선대위’로 구성하기 위해 지역사

회 각계각층에서 2,069명의 선대위원을 모셨다. 특히, 지난 우리 당의 각 경선

후보자 캠프에서 중책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흔쾌히 참여해주셔서 매우 감사하

게 생각한다”며 “이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만큼,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. 

우리 충남이 가장 앞장서서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선대위원들께서 지혜

를 모아 달라”고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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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일규 공동선대위원장은 “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이번 대선에 함께 하게 

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”며 “5월9일,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

겠다”고 전했다.

어기구 공동선대위원장은 “대한민국의 해묵은 부정부패와 구태를 청산할 날

이 멀지 않았다. 이번 선거기간동안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온 힘을 쏟을 것”

이라고 밝혔다.

나소열 공동선대위원장은 “우리의 목표는 과반 이상의 득표로, 우리 당 스스

로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”이라며 “지역구인 보령시, 서천군에서도 과

반 이상을 득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박수현 공동선대위원장은 “이번 선거에서 패한다면 우리 충남의 미래는 없다

고 생각한다. 지역에서 한 걸음, 한 걸음 더 유권자를 찾는 정성과 간절한 마

음이 정권교체를 이루는 방법”이라고 전했다.

이 밖에도 사회복지계, 교육계, 여성계, 노동계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한 선대

위원들은 “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만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적임자”라며 “각

자의 활동분야에서 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총력을 다 하자”고 뜻을 모았다.


